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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orvides an empirical overview of the import patterns of Incheon port using an 

Engle-Granger cointegration technique and Johansen's multivariate cointegraion methodology test 

to check the stationarity of the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mport in Incheon 

port related to the economic variables. This paper also applies rolling regression to our model, 

indicating that import are endogeneous to the economic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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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천항은 수출규모면에서 부산항, 울산항에 이어 3대 수출항이며, 수입규모면에서는 부

산항 다음의 항만이다. 특히 중국은 물론 북한과 교역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인천항

의 지리적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항의 수출과 수입이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항만의 수출비중을 보면 2000년에는 부산항 57%, 울산항 10.5%, 인천항 8.9% 이었

으나, 2006년에는 그 비중이 부산항 42%, 울산항 12.2%, 인천항 9.5%로 변하였는데, 부산

항 위주의 수출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입비중을 보면 2000년에는 부산항 

43.2%, 울산항 12.6%, 인천항 10.8% 이었으나, 2006년에는 그 비중이 부산항 36%, 울산항 

12.2%, 인천항 13.6%로 부산항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인천항 수입비중은 늘고 있다(<부표 

1> 참조).

한편 수입규모면에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평균 수입규모 비중을 보면 부산항 

54.1%, 인천항 12.7%, 울산항 10.9% 등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비중을 

보면 부산항의 수입규모 비중이 40.7%로 낮아지면서 수입이 다른 항만으로 분산되고 있는

데, 인천항 12.8%, 울산항 11.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현재 인천항 수입규모는 

302억 달러를 기록하여 항만전체 수입액 2,216억 달러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인천항 주요 품목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수입품목으로는 광물성연료 비중이 2006년 현재 인천항 

전체 수입의 24.0%를 차지하여 주요 수입품목이며, 철강제품 비중이 10.7%, 농산물 9.0%, 

비철금속제품 7.8%, 섬유제품 7.3%로 나타나고 있다(<부표 2> 참조). 또한 인천항의 주요 

수입 국가를 보면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섬유제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며, 광물성연

료는 오만, 카타르 등이며, 농산물은 미국, 중국 등이다(<부표 3> 참조).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인천항 수입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변수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단위근검정을 실시하고, 

모형의 강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공적분검정을 실시한다. 변수와 모형이 안정적임이 확

인되면 인천항의 수입함수와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수

의 영향력 변화를 보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Ⅲ

장에서 인천항 주요 품목의 수입행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3집 제4호 (2007. 12)

- 230 -

Ⅱ. 수입행태 분석

 

인천항의 수입행태를 밝히기 위하여 식 (1)과 같은 모형을 도입한다(Stone, 1979; 

Goldstein, Khan and Officer, 1980; Kenen and Rodrik, 1986; 노태정과 유종영, 1987; 김

윤철, 1998; 이재열과 한희준, 2001; 모수원, 2006; 임준형, 2006).

 im t= α
0+ α

1ks t+ α
2ip t                                                (1)

여기서 im t
는 인천항의 수입액을 나타내며, 품목분류는 MTI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ks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ip는 산업생산지수로 경기의 대용변수이다.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이며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구한다. 

먼저 모형이 정상적인가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형이 비정상적일 경우 분석결과가 

허구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형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공적분기법을 이용

하기 전에,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의 안정성 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변

수의 불안정성을 교차 검정할 수 있는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을 실시한다. 

이 검정은 시차를 부여한 후, Ljung-Box Q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오차항이 백색오차가 될 

때까지 시차를 감소시켜 최소의 시차수를 갖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DX t= β
1X t-1 + ∑

p

j=1
β
jDX t- j+ ε

t
                                     (2)

DX t= β
0 + β

1X t-1+ ∑
p

j=1
β
jDX t- j+ ε

t
                                (3)

DX t= β
0 + β

1X t-1+ ∑
p

j=1
β
jDX t- j+ μ

0t + ε
t
                         (4)

D 2X t= β
1DX t-1 + ∑

p

j=1
β
jD

2X t- j+ ε
t
                                 (5)

D 2X t= β
0 + β

1DX t-1 + ∑
p

j=1
β
jD

2X t- j+ ε
t
                            (6)

D
2
X t= β

0 + β
1DX t-1 + ∑

p

j=1
β
jD

2
X t- j+ μ

0t + ε
t
                     (7)

여기서 D는 차분연산자로서 DX t=X t-X t-1
와 D 2X t=DX t-DX t-1

를 그리고 t

는 추세변수(trend variable)를 나타내며, p는 ε
t
가 실증적으로 백색오차 즉 계열비상관잔

차를 갖도록 선택된다. 또한 귀무가설은 X t
가 I( 1)이라는 것이며 t통계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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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1
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보다 작을 경우 기각된다. 

t α̂통계량은  식 (2)와 식 (5)와 같이 상수항이 없는 경우의 β
1
의 t통계량을, tα ∗통계

량은 식 (3)과 식 (6)과 같이 식 (2)과 식 (5)에 상수항을 포함하는 경우에서의 β
1
의 t통계

량을, 그리고 tα̃통계량은 식 (2)와 식 (5)에 추세변수를 포함한 식 (4)와 식 (7)에서 β
1
의 

t통계량을 나타낸다.  <표 1>은 단위근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단위근 검정 

수준변수 차분변수

    tα̂ tα∗
t α̃     t α̂ tα∗

t α̃

총수입
3.5398(0)

[0.363]

 1.1217(0)

[0.261]

-2.8716(0)

[0.362]
총수입

-8.8021*(0)

[0.301]

-10.080*(0)

[0.116]

-8.4890*(1)

[0.061]

광물성

연료

1.6293(0)

[0.993]

-0.0131(0)

[0.994]

-2.2129(0)

[0.995]

광물성

연료

-9.4194*(0)

[0.989]

-9.7065*(0)

[0.987]

-9.7213*(0)

[0.975]

철강제품
1.7364(0)

[0.971]

-0.1925(0)

[0.972]

-2.1916(0)

[0.969]
철강제품

-9.4579*(0)

[0.972]

-9.7270*(0)

[0.971]

-9.7394*(0)

[0.975]

농산물
1.3556(0)

[0.999]

 0.1050(0)

[0.999]

-2.6113(0)

｛0.975]
농산물

-9.5003*(0)

[0.999]

-9.7012*(0)

[0.999]

-9.7890*(0)

[0.999]

비철금속

제품

2.3663(0)

[0.999]

 0.8174(0)

[0.999]

-2.0258(0)

[0.999]

비철금속

제품

-8.9515*(0)

[0.999]

-9.4819*(0)

[0.999]

-9.6958*(0)

[0.995]

섬유제품
2.9099(0)

[0.064]

-0.5370(0)

[0.070]

-3.2657(0)

[0.165]
섬유제품

-8.2786*(0)

[0.119]

-9.0144*(0)

[0.073]

-8.9574*(0)

[0.072]

 주) 1. (  ) 안의 숫자는 시차길이를 나타냄. [  ] 안의 숫자는 Ljung-Box Q검정통계량의 유의수

       준임.

    2. “*”는 유의수준 5%에서 단위근을 가진다는 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함.

    3. 임계치는 Fuller(1976)의 표 참조.

  

단위근검정 결과 모든 수준변수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 기

각에 실패한 반면에 1차차분한 시계열자료는 귀무가설의 기각에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성을 갖기 위하여 1차차분을 필요로 하는 시계열 I(1)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

로 모형의 안정성검정을 위한  I(1) 시계열간의 선형결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EG 공적분기법은 Engle and Granger(1987)에 의해 개척된 통계적 개념1)으로 공

1) Engle과 Granger 두 시계열이 공적분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검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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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각 변수가 정상적(stationary)이지 않아도 두 변수의 선형배합

이 정상적이면 두 변수는 공적분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G(Engle-Granger) 공적분기

법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단순DF(Dickey-Fuller)검정법과 ADF(Augmented DF) 검정법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검정법은 다음과 같은 공적분 회귀분석(cointegrating regression)을 

하는 것이다.

    

  X t= a+ dY t+ u t                                                    (8)

여기에서 Xt와 Yt는 공적분검정을 위한 시계열이다. 두 검정법은 공적분회귀로부터 추

정된 잔차의 단위근을 갖는가에 대해 검정하는 것이다.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Xt와 Yt 두 시계열은 공적분되지 않게 된다. DF검정법은 식 (9)를 회귀분석한다.

  

  Dû t= δ û t-1 + e t                                                     (9)

여기에서 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보다 작을 경우 공적분된다. 이러한 DF검정법은 1

차시차모형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DF회귀로부터의 잔차가 백색오

차(white noise)가 되도록 식 (10)과 같이 D û t의 추가시차를 포함하는 것이 ADF검정법이

다.

   Dû t = δ û t-1 + ∑
p

i=1
θ
iD û t- i+ e t                                   (10)

여기에서 û t- 1
의 계수가 유의하게 0보다 작을 경우 공적분관계가 이루어진다. <표 2>

의 EG 공적분검정 결과를 보면 총수입과 섬유제품 수입모형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농산물, 비철금속제품 수입모형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검정결과는 인천항 품목별 수입과 경제변수들이 공적분관계를 갖

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함으로써 안정적 관계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적분관계가 존재할 경우 검정력과 여러 유의수준에서 검정에 대한 적절한 

임계치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귀무가설은 공적분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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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G 공적분검정  

총 수 입
-4.0289*(0)

[0.085]

광물성연료
-2.5164(0)

[0.971]

철강제품
-2.0305(0)

[0.990]

농 산 물
-2.7637(0)

[0.939]

비철금속제품
-2.6890(0)

[0.757]

섬유제품
-4.5943*(1)

[0.531]

  주) 1. (  )안의 숫자는 시차길이를 나타냄. [  ]안의 숫자는 Ljung-Box Q검정통계량의 유의수준임.

      2. “*” 은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함(Engle 

and Granger, 1987, p.269에서 인용).

      3. 임계치는 Engle and Yoo(1987)의 표 참조.

이러한 EG검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Johansen 

(1988)의 다변량공적분기법(이하 Johansen검정)을 이용하여 검정할 수 있는데 Johansen검

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Dolado, et al., 1990; Engle, et al., 1987; Hendry, 1986; 

Hung, et al., 1993; Johansen, 1988; Siklos, 1989; Siklos, 1993). 먼저 I(1)변수들이 k차의 

벡터자기회귀과정(vector autoregressive process)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면 식 (1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X t= Π
1X t-1 + ⋅⋅⋅ + Π

kX t- k + μ + ε
t, ( t=1,⋅⋅⋅,T)            (11)

여기에서 ε
1⋅⋅⋅,ε

T
 는 IIN p(0,Λ)로서 평균 0, 분산 Λ인 정규(normal)분포로서 

잔차간에 상호 독립적이며(independent) 모집단과 동일하게(identical) 분포하는 확률변수

(random variable)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제관련 시계열자료는 불안정과정을 갖는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식 (12)와 같이 1차차분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Δ x t= ∑
p-1

i=1
π
i 
Δ x t- i+ πx t- p + ε

t
                                 (12) 

 여기서 π=-( I- ∑
p

i=1
A i)      π

i=-( I- ∑
i

j=1
A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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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π의 계수는 독립적인 공적분벡터의 갯수와 일치하며 이것은 π 고유근의 유의성

을 체크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고유근 갯수에 대한 검정은 다음의 통계량을 통해 이루어

진다.

 λ
trace(r) = -T ∑

n

i= n+1
ln(1- λ̂ i)                                      (13)

우도비검정통계량(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을 구하기 이전에 투입되는 시차길이는 

Ljung-Box Q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잔차가 백색오차인 최소 시차수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항 전체 수입과 주요 품목의 모든 함수에서 시차 3이 잔차가 백색오차인 최소시차로 

나타났다. 

<표 3>의 Johansen 검정결과를 보면, 모든 수입 품목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6개 모형 모두 안정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3> 다변량공적분검정

           총 수 입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시차 3 시차 3 시차 3

r=0  48.452*  38.375*  42.491*

r≤1 10.710 11.569  8.181

r≤2  0.585  0.605  0.307

           농 산 물 비철금속제품 섬유제품

           시차 3 시차 3 시차 3

r=0  62.679*  46.950* 46.255*

r≤1 11.760 12.136  8.734

r≤2  0.631  0.768  0.460

 주) 시차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시차를 의미하며, “*”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없다는 귀

무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내며, 임계치는 Osterwald-Lenum(1992)의 표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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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천항 수입함수 추정

상수 ks ip R
2 F

총 수 입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농 산 물   

비철금속제품 

섬유제품  

  5.763*( 5.50)  

  8.610*( 3.29) 

  2.210( 0.55)  

  8.706*( 6.11)

  9.591*( 5.88)  

-19.086*(-9.47)  

-0.350*(-3.43) 

-0.589*(-2.31) 

-0.566(-1.44) 

-0.132(-0.95) 

-0.858*(-5.38) 

 1.145*( 5.81)  

2.289*(30.19) 

1.784*( 9.42)

2.875*( 9.87) 

0.907*( 8.78)

1.678*(14.20) 

4.687*(32.09) 

0.99 

0.96 

0.95 

0.99 

0.99 

0.99 

1467(0.000)

 176(0.000)

 123(0.000)

 720(0.000)

 605(0.000)

 604(0.000)

 주) 1. 계수 옆 (  )안의 숫자는 t통계량을, F통계량 옆의 (  )안의 숫자는 유의수준 임. 

     2. “*”는 5%에서 유의함.

이와 같이 변수와 모형의 안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천항의 수입함

수를 추정해 보면 <표 4>와 같다. 추정된 함수의 결과 보면, 인천항 수입에 있어서 환율

은 섬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음(-)의 부호, 경기는 양(+)의 부호로 나타나 이론적 

논리와 부합하고 있다. 

환율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 환율변동에 대해 수입의 변동이 비탄력적이어서 환율의 수

입조정능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의 환율탄력성은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 인천항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환율에 거의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계수의 크기는 섬유제품 4.687, 철강제품 2.875, 총수입 2.289, 광물성연료 1.784, 비

철금속제품 1.678, 농산물 0.907 순으로서, 경기상승에 따른 인천항 수입의 증가는 섬유제

품이 가장 크고 농산물이 가장 작다. 이것은 농산물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표 5>는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이다. 오차수정항이 음의 부호로 5%에서 유의함으로써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공적분방정식에서 변수들 간에 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차수정계수는 실제치와 균형치 간의 괴리가 매월 제거되는 비

율을 나타낸다. 광물성연료 0.690, 농산물 0.621, 비철금속제품 0.620, 섬유제품 0.565, 철강제품 

0.559 순으로서, 장기추세에서 일시적인 괴리가 발생할 경우 광물성 연료의 조정속도가 가장 

빠르고 철강제품이 가장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정속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조

정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조정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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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오차수정모형 

총수입 Δim t = -0.002 + 0.195Δks t-1 + 0.131Δim t-1 - 0.635z t-1

  (-0.03)  (0.05)      (1.23)       (-5.62)    

                                    R 2=0.299  F=8.86(0.000)

Δim13 t = 0.000 + 1.196Δks t-1 + 0.103Δim13 t-1 - 0.690z t-1

(0.00)    (0.34)        (0.96)         (-5.76)    

                                    R 2=0.325  F=10.01(0.000)

Δim61 t = - 0.004 -0.632Δks t-1 + 0.126Δim61 t-1 - 0.559z t-1

  (-0.05) (-0.15)      (1.17)          (-5.23)    

                                    R 2=0.265  F=7.51(0.000)

Δim01 t = - 0.010 -0.003Δks t-1 + 0.123Δim01 t-1 - 0.621z t-1

 (-0.12) (-8.14)       (1.15)         (-5.54)   

                                    R 2=0.294  F=8.65(0.000)

Δim62 t = - 0.010 -0.218Δks t-1 + 0.127Δim62 t-1 - 0.620z t-1

(-0.13) (-0.05)     (1.19)         (-5.57)    

                                    R 2=0.295  F=8.71(0.000)

Δim44 t = 0.003 -0.574Δks t-1 + 0.185Δim44 t-1 - 0.565z t-1

(0.03)(-0.14)      (1.74)          (-5.46)   

                                    R 2=0.271  F=7.73(0.000)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

농산물

비철금속

제품

섬유제품

  주) 계수 밑의 (  )안의 숫자는 t통계량을, F통계량 옆의 괄호 안의 숫자는 유의수준을 나타냄.

이제 환율과 경기의 영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어떤 행태로 변화하는가

를 밝히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를 실시한 결과인데 <그림 1>에서 

<그림 6>은 이동회귀계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6>은 전향적이동회귀계수의 결

과이다. 인천항의 철강제품 환율계수는 1.417에서 0.566으로 감소하였고 농산물도 0.183에

서 0.133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환율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총

수입(0.265～0.351)과 비철금속제품(0.549～0.858), 섬유제품(1.017～1.145)의 경우는 환율의 

수입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광물성연료(0.110～

0.589)의 경우는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환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기계수의 경우 <그림 1>-<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 우상향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에는 총수입,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이 해당

된다. 반대로 경기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쇠퇴하는 경우 우하향의 형태를 취하며 여

기에는 철강제품, 농산물, 섬유제품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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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경기

환
율

경
기

2006
-0.352

-0.336

-0.320

-0.304

-0.288

-0.272

-0.256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그림 1> 이동회귀 : 총수입 

환율 경기

환
율

경
기

2006
-0.6

-0.5

-0.4

-0.3

-0.2

-0.1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그림 2> 이동회귀 : 광물성연료 

환율 경기

환
율

경
기

2006
-1.60

-1.44

-1.28

-1.12

-0.96

-0.80

-0.64

-0.48

2.8
2.9
3.0
3.1
3.2
3.3
3.4
3.5
3.6

<그림 3> 이동회귀 : 철강제품 

    
환율 경기

환
율

경
기

2006
-0.24
-0.22
-0.20
-0.18
-0.16
-0.14
-0.12
-0.10
-0.08
-0.06

0.825

0.850

0.875

0.900

0.925

0.950

0.975

<그림 4> 이동회귀 : 농산물  

환율 경기

환
율

경
기

2006
-0.90
-0.85
-0.80
-0.75
-0.70
-0.65
-0.60
-0.55
-0.50

1.45

1.50

1.55

1.60

1.65

1.70

<그림 5> 이동회귀 : 비철금속제품 

환율 경기

환
율

경
기

2006
0.95

1.00

1.05

1.10

1.15

1.20

4.65

4.70

4.75

4.80

4.85

4.90

<그림 6> 이동회귀 :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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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향적 이동회귀 계수

총수입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 농산물

비철금속

제품
섬유제품

환율 경기 환율 경기 환율 경기 환율 경기 환율 경기 환율 경기

2006:01

2006:02

2006:03

2006:04

2006:05

2006:06

2006:07

2006:08

2006:09

2006:10

2006:11

2006:12

2007:01

2007:02

2007:03

2007:04

2007:05

2007:06

-0.265

-0.262

-0.259

-0.258

-0.262

-0.266

-0.274

-0.282

-0.289

-0.290

-0.290

-0.295

-0.313

-0.324

-0.332

-0.343

-0.349

-0.351

2.223

2.221

2.218

2.218

2.219

2.223

2.227

2.233

2.238

2.239

2.239

2.240

2.254

2.263

2.270

2.276

2.284

2.290

-0.110

-0.163

-0.205

-0.264

-0.326

-0.366

-0.411

-0.442

-0.470

-0.489

-0.505

-0.532

-0.558

-0.566

-0.574

-0.582

-0.588

-0.589

1.479

1.525

1.563

1.583

1.603

1.635

1.657

1.685

1.704

1.718

1.727

1.731

1.752

1.759

1.765

1.770

1.777

1.784

-1.417

-1.287

-1.177

-1.024

-0.900

-0.838

-0.777

-0.743

-0.708

-0.670

-0.626

-0.578

-0.566

-0.564

-0.567

-0.569

-0.568

-0.566

3.389

3.276

3.177

3.124

3.085

3.037

3.006

2.976

2.951

2.923

2.899

2.892

2.883

2.881

2.883

2.884

2.883

2.875

-0.183

-0.151

-0.127

-0.108

-0.092

-0.085

-0.079

-0.075

-0.074

-0.069

-0.064

-0.060

-0.083

-0.097

-0.110

-0.123

-0.130

-0.133

0.919

0.892

0.870

0.863

0.858

0.853

0.850

0.847

0.846

0.842

0.839

0.839

0.857

0.870

0.880

0.887

0.896

0.907

-0.549

-0.579

-0.598

-0.618

-0.644

-0.666

-0.696

-0.719

-0.746

-0.764

-0.784

-0.812

-0.824

-0.826

-0.826

-0.843

-0.854

-0.858

1.467

1.493

1.510

1.517

1.525

1.542

1.557

1.578

1.596

1.610

1.621

1.625

1.634

1.636

1.636

1.646

1.659

1.678

1.017

1.032

1.042

1.035

1.035

1.050

1.070

1.088

1.108

1.135

1.164

1.188

1.178

1.158

1.150

1.142

1.142

1.145

4.779

4.766

4.757

4.760

4.760

4.748

4.738

4.722

4.708

4.687

4.672

4.668

4.676

4.694

4.700

4.705

4.705

4.687

Ⅲ. 결 론

본고에서는 인천항 주요 품목의 수입행태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은 인

천항의 전체 수입 외에 주요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형은 환율과 경기로 구성

하였다. 공적분 검정을 통해 모형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항 수입에 있어서 환율은 섬유제품을 제외한 전체 수입과 품목에서 이론적 

논리와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 환율변동에 대해 수입의 변동

이 비탄력적이어서 환율의 수입조정능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

의 환율탄력성은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 인천항을 통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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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수입은 환율에 거의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계수의 크기는 섬유제품, 철강제품, 총수입,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 농산물 순으

로서, 경기상승에 따른 인천항 수입의 증가는 섬유제품이 가장 크고 농산물이 가장 작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농산물이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은 농산물의 고유한 특성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오차수정계수는 광물성연료 0.690, 농산물 0.621, 비철금속제품 

0.620, 섬유제품 0.565, 철강제품 0.559 순으로서, 장기추세에서 일시적인 괴리가 발생할 경우 

광물성 연료의 조정속도가 가장 빠르고 철강제품이 가장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정속

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조정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조

정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한 결과, 인천항의 철강제품과 농산물은 환율계수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환율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총수입과 비철금

속제품, 섬유제품의 경우는 환율의 수입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광물성연료의 경우는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환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경기계수의 경우는 총수입,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은 경기가 수입에 미치

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경기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쇠퇴하는 경우는 철

강제품, 농산물, 섬유제품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인천항의 수입행태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의 수입행태를 동시

에 분석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인천항의 수입에 있어서 환율이나 경기와 같은 경제변

수와 계절적 요인이 인천항의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측

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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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천항 주요품목의 수입행태

임준형

인천항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이 경제변수로부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

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변수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단위근검정을 실시하며 모

형의 강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공적분검정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변수와 모형이 안정적임

이 확인되면 인천항의 수입함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인천항 수입

의 실제치와 균형치 간의 괴리가 매월 제거되거나 수정되는 비율을 본다. 또한 시간 경과

에 따라 변수의 동태성 점검을 위한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천항 수입에 있어서 환율은 섬유제품을 제외한 전체 수입과 품목에서 

이론적 논리와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 환율변동에 대해 수입

의 변동이 비탄력적이어서 환율의 수입조정능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의 환율탄력성은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 인천

항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환율에 거의 영향 받지 않고 있다. 소득변수인 국내경기는 양의 

부호로 나타나 경기의 상승은 곧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제품, 철강

제품, 총수입,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 농산물 순으로 경기상승에 따른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인천항의 수입행태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의 수입행태를 동시

에 분석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인천항의 수입에 있어서 환율이나 경기와 같은 경제변

수와 계절적 요인이 인천항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측하

고 이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인천, 환율, 수입함수, 오차수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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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주요 항만의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기간 항만 전체 수출 인천항 수출 부산항 수출 울산항 수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19,238 

110,813 

114,030 

130,649 

170,269 

197,618 

236,903

10,577(8.9)

 7,574(6.8)

 7,164(6.3)

 9,196(7.0)

12,651(7.4)

18,494(9.4)

22,588(9.5)

68,182(57)

60,458(55)

60,923(53)

67,286(52)

82,039(48)

87,058(44)

99,706(42)

12,576(10.5)

12,384(11.2)

14,148(12.4)

15,368(11.8)

21,060(12.4)

25,296(12.8)

28,815(12.2)

기간 항만 전체 수입 인천항 수입 부산항 수입 울산항 수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04,136 

 95,974 

102,585 

119,152 

151,235 

182,419 

221,692

11,287(10.8)

11,352(11.8)

13,039(12.7)

15,435(13.0)

20,226(13.4)

23,846(13.1)

30,259(13.6)

45,025(43.2)

41,747(43.5)

47,181(46.0)

52,418(44.0)

62,401(41.3)

69,438(38.1)

79,770(36.0)

13,128(12.6)

11,260(11.7)

11,394(11.1)

13,149(11.0)

17,001(11.2)

22,663(12.4)

27,029(12.2)

 자료) 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주) 1. 항만 전체는 우리나라 40개 항만이며, 주요 항만은 수출액 상위 순. 

       2. (  ) 안은 각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 임.  

 참고) 수입규모를 비교를 위한 2006년 기준 수입규모 순위 10개 항구 : 1위:부산항(79,770,145․

36.0%), 2위:인천항(30,259,075․13.6%), 3위:울산항(27,029,410․12.2%) 4위:여수항(25,380, 12

9․11.4%) 5위:온산항(18,814,885․8.5%) 6위:대산항(10,877,498․4.9%) 7위:평택항(9,149, 103․

4.1%) 8위:인천항(6.464,166․2.9%) 9위:포항항(6,210,796․2.8%) 10위:마산항(1,698,8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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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인천항 주요품목 수입 현황(단위 : 백만 달러)

기간
인천항 

수입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농산물

비철금속

제품
섬유제품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1,287

11,352

13,039

15,435

20,226

23,846

30,259

2,972(26.3)

3,006(26.4)

2,916(22.3)

3,280(21.2)

4,418(21.8)

5,513(23.1)

7,264(24.0)

1,093( 9.6)

  915( 8.0)

1,344(10.3)

1,816(11.7)

2,968(14.6)

3,089(12.9)

3,240(10.7)

1,942(17.2)

1,978(17.4)

1,953(14.9)

2,119(13.7)

2,708(13.3)

2,576(10.8)

2,724( 9.0)

 912(8.0)

 867(7.6)

1,091(8.3)

1,069(6.9)

1,271(6.2)

1,607(6.7)

2,361(7.8)

 488(4.3)

 589(5.1) 

 873(6.7)

1,173(7.6)

1,503(7.4)

1,629(6.8)

2,216(7.3)

자료) 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주) 1. 주요 품목은 2006년 기준 수입 금액 상위 순. 

      2. (  ) 안은 인천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 임.  

<부표 3>  인천항 품목별 주요 수입국가 현황

1 2 3 4 5

광 물 성 연 료

오만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철강 제 품

중국 일 본 러시아연방 대 만 미 국

농 산 물

미국 중 국 호 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 철금 속 제 품

중국 필리핀 일 본 호 주 인도네시아

섬유 제 품

중국 베트남 일 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주요 수입국가는 2006년 현재 수입액 상위 순.




